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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이다.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 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알파고는 이미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었다고 알려져 있다. 비결은 바로 ‘딥러닝(Deep Learning)’이다. 인간의 뇌가 물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을 모방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 지능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어떤 경지에 오를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인가? 옥스퍼드 대학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일자리 510만개가 사라질 것 이라고도 한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실업자들이 증가할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는 살아남게 될까?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 맥킨지는 2016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800개 이상의 직업에서 이루어지는 2,000가지 이상의 작업을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작업에 대한 자동화의 기술적 가능성을 분석 정리하였다. 직업이 아닌 실제 이뤄지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연구 결과 용접, 조립, 포장과 같은 예측 가능한 육체적 노동은 자동화 가능성이 78%나 되는 반면, 예측 불가능한 노동은 25%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 가능성을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직업이든지 일정 부분의 작업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는 보고서의 말미에 창의성과 감정을 감지하는 작업은 자동 화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for now, at least’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언젠가는 이러한 영역의 작업도 자동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긴 것이다. 자동화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에게 정말 위기인가? 맞다. 위기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산업의 판도를 바꾼 증기기관,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로봇,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에도 비슷한 우려와 기대가 있었다.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진화를 해왔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우리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어떤 직업이라도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들만 붙들고 있다면 분명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예측되는 직업이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에 매진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달리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의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은 타고난 천재들의 능력이지 나에겐 없는 능력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그래서 늘 같은 생각 속에서 다름을 찾으라는 세상의 요구에 힘 들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바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트리즈는 다름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트리즈는 수많은 특허들을 분석하여 천재들의 모순 해결의 패턴을 정리한 이론이다. 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대학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및 경영혁신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천재들의 사고 패턴을 배우면 내 문제에 대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ookmark: _GoBack]트리즈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고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뛰는 멋진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뛰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모르고 뛰어서는 결코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그곳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트리즈씽킹’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만나는 즐거움을 전해 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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